
승당(僧堂)을‘선불장(選佛場)’이라고도 한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깨달은 이,

부처가 이 승당=선불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러나 수행처라면 어디나 다 선불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좌선을 중시했다. 물론 인도에서 좌선

(명상)은 승당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 아

래, 석굴 등 어디서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다좌선당이고선불장이다. 

깨달은 부처, 납자, 수행자는 승당=좌선당을

가까이해야한다. 특히마음을깨끗하게하고, 번

뇌망상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승당과 친해야 한

다. 지혜는칼날처럼번득거려도좌선(선정)을하

지 않으면 간혜(乾慧, 지능만 반짝반짝)가 되어

구두선을 면치 못한다. 말로만 깨달았다고 큰소

리칠뿐, 행동은중생이나마찬가지이다. 

선승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번뇌 망상을 극복하

자면 좌선, 선정 공부는 필수적이다. 선정수행을

하지 않으면 행위를 무시하는 이른바 막행막식의

무애선으로빠질확률이 99%다. 우리나라선승들

이 걸핏하면‘음주식육이 무방반야’라고 하면서

계행을 무시하는 것은 이 때문인데, 큰 착각이다.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또 앉아만 있고 진정

으로 자기 자신을 관조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무

용지물이다. 도거(棹擧, 망상)를 잠재우지 않는다

면그런좌선은무의미하다고할수있다. 

그렇다고 반야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지혜

를공부하지않으면어두워진다. 그것을‘맹선(盲

禪)’‘맹선자(盲禪者)’라고 하고, 또‘암선(暗

禪)’‘암증선사(暗證禪師)’라고 하는데, 그냥 앉

아만 있을 뿐, 지혜(智慧)와 안목이 없는 것을 가

리킨다. 

맹선은 아무리 좌선을 하고 노력해 봐야 점잖

은 수행자는 되어도 정법안을 갖춘 안목 있는 선

승은 되지 못한다. 법문도 할 줄 모른다. 해도 한

두 가지 외에는 불가능하다. 지혜작용이 없기 때

문이다. 

조사선의 맹주인 마조도일, 임제의현, 조주선

사, 운문선사 같은 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선승들이다. 두개의날개를모두갖추면날수있

고 하나는 날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육조

단경〉과〈대승기신론〉, 보조국사 지눌의〈보조법

어〉등에서는 정혜쌍수를 강조했다. 선정과 지혜

를 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반쪽 기능을 갖춘 선승

에불과할수박에없다는것이다. 

당송시대 선방의 내부 구조

중국 당송시대 선원총림의 승당(선당) 내부 구

조는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선당에서 생활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시대는 이른바 선의 황금

시대로 남전, 마조, 황벽, 백장, 위산, 조주, 임제,

운문, 원오극근, 대혜, 천동정각등탁월한선승들

이 무수하게 배출되었던 시대이기도 하다. 이들

도모두선당에서나온선지식이다. 

승당(僧堂)은 납자들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좌

선하는 곳이다. 중국 당송시대 승당 즉 선방의 내

부 구조는 우리나라 선방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

다. 우리나라 선방은 평면의 온돌 구조로서 바닥

은장판이다. 그위에서좌복을깔고벽을보고좌

선을한다.

그러나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선방은 온돌구조

가 아니다. 가운데는 벽돌이 깔려 있는 복도이고

사방벽쪽은여러개의평상(平床)으로연결되어

있다. 납자들은 모두 여기서 공양과 좌선, 취침을

하는데, 이 평상을‘장련상(長連床)’이라고 한다.

여러 개의 긴 평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언

듯 보면 목조 마루 같지만 실제는 여러 개의 평상

이연결되어있다. 또이것을‘연상(連床)’, ‘장상

(長牀)’, ‘장련탑(長連榻)’, ‘장련단(長連單)’

‘좌상(坐床)’등이라고도한다.

도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련상 하나의

크기는 가로 폭은 약 7, 5미터-8미터 가량 되고,

세로 길이는 약 2미터 가량 된다. 그리고 벽 쪽에

는 도판과 같이 천자문 순서로 천(天)·지(地)·

현(玄)·황(黃)·우(宇)·주(宙)·홍(洪)·황

(荒) 8자가 적혀 있는데, 오늘날 1, 2, 3, 4, 5, 6, 7,

8과 같다. 이것이 한 칸 즉 한 납자가 생활하는 공

간으로서약 90-100센티가된다. 

장련상 벽 쪽 상단에는 도판에서 볼 수 있는 바

와같이창문(창호지사용)이있고하단에는사물

함이 상하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칸에는

잡화(雜貨)를 넣고, 아래 칸에는 이불 등 침구를

넣는다. 이것을‘단상(單箱, 상자, 박스)’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 천정에는 가사(袈裟)를 걸 수 있도

록 의가(衣架, 架라고 함. 횃대, 옷걸이)가 설

치되어 있다. 당대(唐代) 승당에는 사물함이 없

었기 때문에 개인용 도구는 모두 걸망에 넣어 벽

에 걸어 두었다. 방부가 허락되면 걸망을 벽에 걸

어 두었기 때문에 입방을‘괘탑(掛塔)’이라고 한

것이다.

사물함 밑에는 법랍에 따른 계랍패(戒臘牌, 수

계 나이 즉 법랍패), 즉 명패(名牌)를 붙인다. 그

자리를‘명단(名單)’, ‘단(單)’, ‘발위(鉢位, 발우

를 두는 자리라는 뜻)’, ‘피위(被位)’, ‘좌위(座

位, 앉는 자리)’, ‘단위(單位, 명패)’라고 한다. 객

승이입방을하면법랍에따라계랍패(명패)를붙

이고, 해제하고 나가면 명패를 떼어 낸다. 그것을

‘기단(起單, 명패를뗀다)’이라고한다.

그리고 선당 출입구 쪽에는 소형 장련상을 설

치한다. 이곳은 6지사ㆍ6두수 등 소임자들이 좌

선하는 곳이다. 소임자들은 모두 개인 거처가 있

고, 승당에서는 좌선과 공양만 하기 때문이다. 또

소임자들은 수시로 공무(公務)나 사중(寺中)의

일로출입해야하기때문이기도하다. 

장련상 안쪽(벽쪽)은 갈포(褐袍)를 깔아서 취

침할 수 있게 했고, 앞쪽(복도 쪽)은 목판인데 공

양할 때는 여기에 발우를 펴놓고 한다. 좌선할 때

는 장련상 위에 포단(蒲團, 방석)을 깔고 한다. 대

혜 선사 서간문인〈서장(書狀)>에는‘포단상사

(蒲團上事, 포단 위의 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데이는곧좌선을뜻한다.

중국 선원총림 가운데 가장 컸으며, 남송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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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五山)의 선당 내부도를 보면, 사방 외에도 중

간에도 장련상(長連床)이 여러 줄 설치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납자들을

수용하자면 중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방도 대중이 많으면 가운

데에 한두 줄 자리(中座)를 더 만드는데, 그와 같

다고할수있다. 

큰 선당의 경우는 전당(前堂)과 후당(後堂)으

로 나눈다. 전당과 후당의 구분은 선당 안에 모셔

져 있는 승형문수상을 중심으로(대략 반) 출입구

쪽인앞쪽을‘전당’이라하고, 뒤쪽을‘후당’이라

고 한다. 또 선당 안쪽을 내당(內堂), 출입구 쪽을

외당(外堂)이라고한다. 

선원에 대중이 많을 경우에는 전당수좌(前堂首

座)와후당수좌(後堂首座)를둔다. 대중이많아서

수좌 1명으로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혹

선어록을보면전당수좌, 후당수좌라는명칭이있

는데, 각각전당과후당을관리하는수좌이다. 

선당 내에는 좌선하는 자리도 정해져 있다. 주

지(방장)가 좌선하는 자리는 복도의 승형문수상

앞에 선의(禪椅,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서 좌선한다. 수좌ㆍ서기ㆍ전좌 그리고 청중(淸

衆, 납자들)은 선당 안쪽, 즉 내당에서 좌선한다.

지사(知事) 가운데 감원ㆍ도사(都寺)ㆍ감사(監

寺)ㆍ유나(維那)ㆍ부사(副寺)ㆍ직세(直歲) 그리

고 6두수(六頭首) 가운데 지객ㆍ지욕ㆍ지전ㆍ방

장시자(侍者)ㆍ객승은 모두 외당(선당 출입구

쪽)에서좌선한다. 

중국 선당은 온돌이 없다. 따라서 겨울이 되면

한기(寒氣)를 막기 위하여 화로를 설치한다. 화

로는 선방 중앙 좀 넒은 공간에 바닥을 조금 파

고 설치한다. 연료는 숯(炭)이고, 이 숯을 담당하

는 소임을 탄두(炭頭)라고 한다. 숯을 피워서 냉

기를 제거하는 정도이다. 건물이 높고 커서 숯

가스로 인한 두통 같은 것은 없다. 가을에는 음

력 10월 1일에 설치하여 다음 해 2월 1일에 철수

한다. 

승당에 화로를 설치하는 것을‘개로(開爐)’라

고 하고 철거하는 것을 폐로(閉爐)라고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방장으로부터 법문을 듣는다.

화로를 설치한 후에 듣는 법문을‘개로상당(開爐

上堂)’이라고 하고, 철거한 후에 듣는 법문을‘폐

로상당(閉爐上堂)’이라고한다.

현재 중국 영파 천동사와 아육왕사 선당(禪堂)

은 청대에 건축되었지만, 선당 내부는 당·북송

시대 선당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당대선당형식이다. 그리고일본후쿠이(福井)에

있는 영평사(永平寺)와 요코하마(橫浜)에 있는

총지사(摠持寺, 조동종), 임제종 향악사(向嶽寺)

등 일본 선종사원의 선당 내부는 모두 남송시대

선당형식이다. 

당ㆍ북송시대 선당 형식과 남송시대 선당 형식

의차이는벽쪽에설치된사물함의유무로구분할

수있다. 즉사물함이없으면당·북송시대형식의

선당이고, 있으면남송시대형식의선당이다.

우리나라 선원 가운데 중국 전통 승당과 같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온돌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사상적으로는 중국선의 우산 권 속

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거의 별도로 전개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더 고찰해야할 부분이다. 그

래도 비슷한 곳은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이라고

할 수 있다. 아자(亞字)을 보면 가운데는 복도이

고 벽 쪽은 복도보다 조금 높은데, 여기가 장련상

이놓여있는자리이다.

반면 일본 조동종 영평사, 총지사(摠持寺), 동

복사, 묘심사, 남선사 등 일본 선종사원의 선당은

당송시대 승당 구조 그대로이다. 후쿠이에 있는

영평사는 겨울이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

전히 선방 내부 구조는 복도와 장련상 구조의 선

방이다. 온돌구조가아니라는것이다. 

수행처라면어디나僧堂

윤창화의

중국선원생활과철학

승당(僧堂=禪堂)의 기능과 역할,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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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시대승당구조우리와달라

중국선당은온돌없어

사상적영향권, 다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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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오산십찰도(五山十刹圖)에수록되어있는항주경산사( 山寺) 승당(僧堂) 장련상(長連床). 안쪽에천자문순서로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
주(宙)·홍(洪)·황(荒) 8자가적혀있는데, 한칸씩으로, 가로폭은약90-100센티된다. 이것이한납자가생활하는공간으로, 장련상하나에모두8명이생활한
다. 안쪽벽면맨위쪽은창문이고, 아래는개인사물함이다. 윗단에는개인용품을보관하고, 하단에는이불과베개를넣는다. 

〈승당〉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
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
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
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
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
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
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
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
를 열어가겠습니다.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분)우 창 산 업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new

new

new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
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로터스양초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www.shcandle.com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조연향당
크리스탈연꽃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www.shcandle.com

연꽃
향초


